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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6. 9. 15.(화)

과기정통부, 카자흐스탄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프레임워크 체결

- KAIST를 벤치마킹한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 설립 협력

- 선진 교육ㆍ연구 시스템 확산 및 중앙아 과학기술 협력 거점 구축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금번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9월 15일(화) “과학기술 인재양성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를 체결하여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KAIST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세계 

1위의 천연 우라늄 생산국이자 원유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부국인 카자흐

스탄은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 기관으로 KAIST 모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카자흐스탄 고등과학교육부는 KAIST를 벤치마킹한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의 성공적인 설립ㆍ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향후 설립 기반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및 학생 교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하며, 과학기술 인재양성 우수사례 및 정책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 프레임워크는 현지 핵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진 과학기술 교육ㆍ연구 시스템을 중앙아시아에 확산하고 장차 

양국 간 혁신 생태계를 이어줄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일방적인 개도국 지원 

방식에서 나아간 호혜적 협력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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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한-카자흐스탄 정상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과학기술 파트너십이 한 차원 더 높은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며, “앞으로도 카자흐스탄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성과가 미래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글로벌 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박병현 (044-202-4340)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민영 (044-202-4343)

   

http://www.korea.kr

